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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대화]
딸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딸의 물음에 곰곰이 생각하던 아빠가 대답했다.

“음…… 보고 싶은 사람 가끔 만날 수 있고, 가고 싶

은 곳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하

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재미로 살지.”

“그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아빠의 질문에 딸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

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재미?”

아빠가 다시 물었다.

“어떤 장난감?”

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말 같잖은 질문 해도 꼬박꼬박 대답해 주는 장난감!”

[부모님의 직업]
한 시골학교에서 학기 초에 부모님들 직업 조사를 

했다. 

담임 선생님이“부모님 직업이‘∼가’‘∼사’로 끝나

는 직업(즉 의사, 교사, 변호사, 검사, 판사, 약사) 에서 일

하는 사람 없지?”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평소 얌전했던 한 학생이‘아니요’라고 소리

치며 손을 번쩍 들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

니 그 학생은 변호사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학생에

게 물었다.

“너 아까 너희 아빠 변호사시라고 했지?”

학생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변호사요? 저는‘벼농사’라 그랬는데……”

[악몽]
잠을 자던 남편이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일

어났다.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다. 걱정이 된 부

인이 물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요?”

남편이 땀을 닦아내며 대답했다. 

“어, 끔찍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이오?”

“이효리와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려는 꿈이었어.”

부인이 의아해 물었다.

“그게 왜 악몽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다.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슬픈 사연]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3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

가 조금 늙은 거고, 20m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 하

면 많이 늙은 거다. 10m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 하

면 심각한 상태다. 

한 남자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

었을까 알아보고 싶었다.

퇴근하면서 30m쯤에서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다.

남자는 생각했다.‘아~!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보다.’

다음엔 20m쯤 거리에서 다시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다.

‘아~,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남자는 조금 슬퍼졌다.

다시 10m 거리에서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또 없었다!

‘아!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

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다. 측은한 마음이 든 남자

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며 나직이 

물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해

야 알아들을 거야?”

[환자와 의사]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말했다.

“환자님 지난번에 치료비로 내신 수표가 부도났습

니다.”

환자가 의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피장파장이네요. 내 관절염도 재발했으니까요.”


